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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도는 사랑의 여인이다.

2. 기도는 애인이다.

3. 기도는 사랑하는 자를 찾아가는 것과 같다.

4. ‘깊은 기도’는 많은 여자들 중에서 제일 아름다운 여인과 같다.

5. 기도는 불났을 때 불 끄는 물과 같다.

6. 환난 때는 기도하여라. 기도는 물과 같다.

7. 불났을 때는 물로 불을 끈다. 환난의 불은 기도의 물로 꺼야 된다.

8. 기도 시간은 소경이 눈을 뜨고 보면서 걸어가는 시간과 같다.

9. 기도 시간은 소경이 눈을 뜨고 보고 싶은 것을 쳐다보는 시간과 같다.

10. 성자가 해 주시는 것을 모르고 그의 심정을 모르면, 주님은 다음 계획을 

안 하신다.

11. 성자 주님은 우리가 그 마음을 몰라주고 심정을 몰라주면, 하찮은 인간에

게 빌면서까지 그 마음을 알아주기를 원하신다. 우리가 성자의 마음을 몰라주

면 죄가 되어 사망으로 가니, 성자는 기필코 살리려고 하신다. 이를 진실로 깨

달아라!

12. 성자의 심정을 모르고 행한 자는 행해도 공적이 없다.



13. 자기 심정 아파가며 성자의 심정을 알 때까지 고통을 받는다. 우리가 그 

심정을 알아야 책임을 다하여 구원을 이루기 때문이다.

14. 성자의 심정을 모르는 자도 자기 책임을 못 한 자로서 공적이 없다.

15. 주님은 스스로 성자의 심정을 알아주고 행하는 자를 크게 보고 대하신다.

16. 사탄의 주관, 자기 주관, 사람들의 주관을 받지 않고,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의 주관을 받고 살도록 기도하여라.

17. 기도하면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의 주관을 받게 된다.

18. 기도하면 자기뿐 아니라 자기가 기도하는 자들도 기도하는 대로 사탄과 

자기와 사람들의 주관을 받지 않고 성삼위의 주관을 받게 된다.

19. 자기 능력으로 못 하는 일은 자기가 하는 것이 아니니 쉽게 생각하고 진

실로 기도만 해 주어라.

20. 전능자 하나님은 인간의 기도를 기다리신다. 기도를 들어보고 결정해야 되

기 때문이다.

21. 걱정되는 것도 대화하면 그냥 풀어진다.

22. 성자 주님과 만나서 대화하면 걱정되는 것이 풀어진다.

23. 힘들어도 기도하여 성자 주님을 만나서 풀어라.

24. 만나야 해결된다.

25. 풀어야 해결된다.



26. <힘>도 <기>도 ‘정신’에서 온다. ‘문제’란, 짐이다. 짐을 풀면 짐이 없어지

니 쉬워진다.

27. 서로 짐을 없애주는 것이다. 

28. 성자 주님의 짐을 사랑하는 우리들이 없애 주고, 우리의 짐은 성자 주님이 

없애 주신다.

29. 시간의 칼자루를 잡아라! 정신의 칼자루를 잡아라! 그러면 승리한다. 


